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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경제전문 매체인 CNBC가 지난 25일“삼성이 

최근 출시한‘갤럭시S10은 아이폰에도 적용할 만한 것이 

많다.”며“애플은 삼성전자로부터 배우라”고 충고했다. 

CNBC는 특히 갤럭시S10의 무선 배터리 공유 기능은 

탁월하다고 평가했다.

지난 26일‘뉴스1’에 따르면 무선 배터리 공유 기능은 

갤럭시S10 배터리가 30% 이상 남아 있으면 무선 충전규

격(Qi)을 지원하는 다른 스마트 기기를 충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타사 제품도 가능하다. Qi는 세계무선충전

협회(WPC)에서 정한 국제표준으로, 이 인증을 받을 경

우 전세계 109개 업체의 제품과 호환할 수 있다. 

이 기능은 갤럭시S10 설정 창에서‘무선 배터리 공유’

기능을 켠 후 사용하면 된다. Qi방식 무선충전을 지원하

미국 주택경기의 부진이 심화하고 있다. 시중금리의 오

름세와 맞물려 모기지(주택담보대출) 금리가 상승하면

서 주택시장의 충격이 본격화하는 모양새다.

지난 27일‘연합뉴스’에 따르면 미국 상무부는 전날, 

지난해 12월 주택착공 건수가 108만 건(계절조정)으로 

전월보다 11.2% 감소했다고 밝혔다. 전문가들의 예상치 

124만 건을 밑도는 실적으로, 지난 2016년 9월 이후로 2

년 3개월만의 최저치다. 아파트를 비롯한 다가구, 단독주

택 착공이 모두 줄었다.

애초 3.2%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던 지난해 11월 주택

착공 건수도 0.4% 증가로 하향 조정됐다. 다만 향후 주택

시장 동향을 가늠할 수 있는 신규주택 건축 허가는 132

만6천 건으로 0.3% 증가했다.

주택가격의 상승모멘텀도 사라진 모습이다. 이날 발표

는 스마트 기기를 올려두면 자동으로 전력이 충전된다.

애플이 이 같은 방식을 채용하면 충전 케이블을 따로 

가지고 다닐 필요가 없다. 만약 에어파드가 전력이 동났

다면 아이폰에서 전력을 공급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현

재 애플의 에어파드는 무선 충전 시스템을 채용하지 않

고 있다. 

권위 있는 애플의 분석가인 밍치 쿼는“이 방식은 기기

간 상호충전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아이폰과 그 부속기기

의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삼성전자가 이 같은 기술을 실용화하는데 한발 

앞서가게 됐다.”고 덧붙였다.

애플은 올 가을에나 새로운 아이폰 시리즈를 발표할 전

망이라고 CNBC는 전했다.

된 지난해 12월 케이스·실러 주택가격지수는 전년 동월 

대비 4.7% 상승했다. 이는 2015년 8월 이후로 3년 4개

월 만에 가장 작은 상승 폭이다. 주택가격지수 상승 폭

은 지난해 7월까지 6%대를 유지하다 8~11월 5%대로 떨

어진 바 있다.

전월 대비로는 0.1% 하락했다. 특히 20개 대도시의 주

택가격지수는 전월 대비 0.2% 떨어졌다.

거래량도 눈에 띄게 둔화하고 있다. 앞서 미 부동산중

개인협회(NAR)는 지난달 기존주택 판매량이 494만 채   

(연간 환산 기준)로 전달보다 6만 채(1.2%) 감소했다고 밝

혔다. 이는 2015년 11월 이후로 3년 3개 월만의 최저 수

준이다.

미 주택시장의 거래량은 통상 기존주택 90%, 신규주

택 10%의 비율로 구성된다.

CNBC “애플, 삼성전자로부터 배워라”

미국 주택경기 부진 심화


